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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중국 섬유제품 쿼터제 도입
9월28일부터 2년간 대부분 제품에 적용 … 일부는 한국산 제품에 관심

남아공 정부가 쿼터제를 도입헤 값싼 중국 섬유제품의 진입을 제한키로 했다.

남아공 통상산업부(DTI)는 9월 첫째주 Woolworths 현지법인 등 남아공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형 유통기업

들에 쿼터제 도입 방침을 통보했다고 현지 언론 매체들이 9월4일 보도했다.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36개 의료․섬유제품 분류체계 가운데 31개 종류에 대해 중국산 제품의 수입 

할당제가 도입해 9월28일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적용된다. 쿼터가 도입되는 제품은 품목으로는 200여개에 달

해 거의 모든 제품을 망라한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앞서 남아공은 중국 정부와 중국산 섬유․의류제품의 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남아공에선 노동계를 중심으로 최근 수년 동안 값싼 중국 제품이 들어오면서 국내 의류산업이 경쟁에 밀려 

공장이 문을 닫고 2만여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Woolworths 등 유통기업들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반면, 의류 제

조업자들은 반색했다.

Woolworths CEO 사이먼 서스만은 쿼터제 도입과 관련해 “Win-Win이 아닌 Lose-Lose 상황”이라면서 “소

비자들 입장에선 옷값이 더 올라가게 되며, 특히 아동복 같은 분야가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일간 프리토리아뉴스는 전했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 사업자들은 쿼터로 수요를 모두 충당하지 못하는 종류의 물품을 중국이 아닌 다른 나

라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일부는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추어 제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

태이다. 남아공 의류제조업자들은 쿼터에 걸린 상품을 모두 생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유통체인 Edgars의 한 관계자는 “크리스마스에 대비한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현지 유통업자들이 한국산 의류제품 수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토리아 거주 한 교민은 “최근 모 현지 수입업자가 한국산 의류제품 수입 가능성을 타진해왔다”고 소개

하기도 했다.

의류 제조업자들은 쿼터제 도입으로 공장 생산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결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

라고 환영했다.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민철 특파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9/05>


